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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최인호 술꾼8 「 」

교시(1 )

최인호 술꾼 타인의 방/「 」 『 』

작가연보1.

년 서울 출생1945

년 서울고 년 단편 벽구멍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선1963 2 , < >「 」

년 단편 사상계 신인문학상 수상1967 2 1/2 < >「 」

견습환자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년 타인의 방 처세술 개론 현대문학상 신인상 수상1973 ,「 」 「 」

년 깊고 푸른 밤 제 회 이상문학상 수상1982 6「 」

년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겸임교수1997 ~

작가경향2.

최인호의 문학세계는 년대에 진행된 산업화와 관련되어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이라는 양1970

면성을 띤다 시대적 아픔을 희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특한 시나리오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독자의 감수성에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현란한 원색의 매력으.

로 충만해 있으며 현대 도시인의 의식 속에 숨겨진 성감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자,

극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과장된 수사 팽팽한 속도감 관능적인 분위기 생동. , , ,

하는 문체 흥미 만점의 구성까지 어느 하나 오늘날의 대중에게 어필하지 않는 것이 없다, .

그의 문학이 다수의 독자에게 박수를 받으며 가장 애호 받는 품목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줄거리3.

전쟁고아인 주인공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어머니를 본 후 술집을 찾는다 아버지를 부6.25 .

르기 위해서이다 아이는 술집을 돌며 한잔 두잔 술을 들이키지만 밤이 새도록 아버지는 찾.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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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4.

인칭 관찰자 시점3

문체의 특징5.

뛰어난 인물 묘사 사투리를 이용한 향토적 문장,

직유의 적절한 사용 참신한 표현에 유의( )▲

묘사력6.

그 녀석은 지독하니 못생긴 녀석이었다 머리는 기계충의 상흔으로 벽보판처럼 지저분했- .

고 중국식 소매에서 빠져 나온 작은 손은 때에 절어 잘 닦은 탄피처럼 번들거렸다, . (p.6)

갑자기 꼬마의 얼굴이 대백과사전 한 페이지처럼 충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전진하- .

는 인형 병정 같은 몸짓이었다. (p.7)

아이의 손은 허물 벗는 애벌레처럼 그 중국식 소매 속에서 슬그머니 솟아 나와 시장판- ,

소매치기꾼들이 슬쩍해가듯 술잔을 들어 잽싸게 잔을 비웠다. (p.9)

구레나룻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수염 속에서 종이 먹는 양처럼 소리 없이 웃었다- .

(p.14)

아이는 이제 태엽 풀린 인형처럼 걷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갈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 . .

는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무너진 집더미가 어둠 속을 짐승처럼 서 있었다 거기서 밤고양이. .

가 울었다 언제든 그 고양이는 이만쯤이면 불도 없는 그 폐허에서 녹슨 철근이 하늘을 그. ,

물처럼 엮고 있는 그 폐허에서 울었다. (p.19)

허나 그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자기 나름식 안이한 낙관에 자신을 맡겨버렸다- . (p.19)

에피소드의 적절성7.

오른손 없는 외팔이 사내가 아이의 목을 조른 일- (p12~13)

평양집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의 모습과 곡마단 소년처럼 자신의 혀에 담뱃불을 끈 일-

(p.14~15)

길가에 쓰러진 주정뱅이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술을 먹은 일- (p.17~19)

인물분석8.

아이< >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는 전쟁으로 부모와 자신의 터전을 잃은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6.25

미래까지 잃고 이미 퇴폐한 어른이 된 듯 살아간다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

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구레나룻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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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나룻을 기른 사내는 술만 취하면 늘 웃는다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마냥 웃기만.

하는 그의 모습은 애처롭다 사내는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웃어넘기지 않으면 차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에서 스스로 멀어져 관조하는 듯 보인다, .

외팔이 사내< >

외팔이 사내는 나무 인형을 깎으며 사는 칼잡이다 외팔인데다 걷어 올린 팔뚝에 문신이 거.

뭇거뭇한 것으로 보아 그간의 인생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내는 아이를 통.

해 자신의 비참한 삶을 엿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아이의 목을 조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

나 사내는 결국 아이가 아닌 자신에게 나이프를 꽂았다 술주정뱅이 꼬마를 편히 죽여준다.

고 하는 대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는 고생하며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죽는 것,

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화술9.

아이의 평안도 사투리는 주변과의 이질감을 잘 나타내 주는데 이는 막막한 현실을 극대화,

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아이가 희망이 없는 이방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투리가.

사용되었다.

주제10.

휴머니즘 인간 근원의 외로움,


